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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연구자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의 

저술 활동

-1920년대 초 학무국 종교과 근무 시기를 중심으로-

88)이 원 섭 *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20년대 초 학무국 종교과 직원 혹은 촉탁으로 근무했

던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 1861~?)의 저술들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한다. 일제 관료의 저술은 일제의 종교 정책을 대표하는 법령만으로 

알 수 없는 점들을 보여준다. 종교에 대한 관료의 시각, 정책의 시행 

과정을 생각하는 실무자의 고민, 장래의 조선의 종교 현황에 대한 생

각 등이 와타나베의 저술 속에 담겨 있다.

본 연구는 1920년 전후 와타나베 아키라의 저술 활동을 크게 3가

지로 나눠 살펴본다. 첫째, 강연 대본집 천도교와 시천교(天道敎と侍

天敎)(1919)이다. 그는 3ㆍ1운동 직후 천도교와 시천교의 분립 과정

에 주목했는데, 동학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 천도교와 시천교로 

분립된 핵심 원인을 ‘정교분리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찾았고, 만세시

위 참여에 대한 입장 차이 또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

였다. 둘째, 조선에 있어서 종교의 상황(朝鮮に於ける宗敎の狀況)
(1921)이다. 공인종교와 비공인종교의 구분이 정책적으로 존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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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앙단체를 탐구자의 시선으로 배제 없이 고려했다. 신자수와 미

신자수를 대비하여 장래의 조선의 종교 현황을 짐작하는 방식은 조선

의 종교 지형을 그리는 그의 폭넓은 시야를 보여준다. 셋째, 경무휘

보에 게재된 종교 전통별 분석 논고들이다. 현재까지의 역사적 흐름

을 추적하여 해당 종교적 전통이 갖고 있는 ‘민중을 움직이는 힘’을 

포착하고자 했다. 경찰범처벌규칙에 공공질서의 유지와 보호를 위한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통한 처벌은 방편일 뿐 사람들의 

심적인 변화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공질서의 차원에서 종

교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행정 경찰 또한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고 보는 점은 종교 정책 내용으로는 알 수 없는 일제 관료의 시

각이다. 이와 같은 와타나베 아키라의 저술 활동 맥락과 내용은 정책 

실무자, 종교 연구자로서 보여준 그의 종교 이해가 정책 법령 자체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주제어: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 학무국 종교과, 일제 관료, 종교 정

책, 경무휘보, 공인종교와 비공인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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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3ㆍ1운동 직후 천도교ㆍ시천교 탐구

Ⅲ. 조선의 종교 현황 탐구

Ⅳ. 종교 전통별 역사와 영향력 분석

Ⅴ. 나가며

Ⅰ. 들어가며

본 연구는 1920년대 초 학무국 종교과 직원 혹은 촉탁으로 근무했

던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 1861~?)1)의 저술들에 대한 분석을 목표

로 한다. 일제 관료의 종교 관련 저술들은 조선총독부의 종교 정책 구

상과 시행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다. ｢사찰령｣(1911), ｢사
립학교규칙｣(1911), ｢경찰범처벌규칙｣(1912), ｢포교규칙｣(1915) 등은 

일제의 종교 정책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령들이지만, 종교를 바라보는 

관료들의 시각, 조선의 종교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시행 과

정을 되돌아보는 실무자의 고민 등은 관료들의 저술들을 검토해야만 

1) 와타나베 아키라는 1929년에 69세로 입적한 진허묘준(震虛妙俊) 선사에 대한 조의
글을 불교(佛敎)에 게재하였는데, 여기에서 “자신은 대선사(大禪師)와 생년(生年)
이 같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 기록을 신뢰한다면, 와타나베 아키라는 1861년생으
로 조선총독부 관료로서의 활동은 50대의 나이로 시작했다. 渡邊彰, ｢震虛妙俊禪師
遷化吊詞｣, 불교 제60호(1929년 6월호), 4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콜렉션
에서 제공하는 직원록자료에 따르면, 와타나베 아키라는 1880-90년대에 후쿠시마
현(福島縣) 미나미아이즈군(南會津郡), 나라현(奈良縣) 아시카가군(足利郡) 등의 관청
에서 서기로 근무했고, 이후 경보국(警保局) 속(屬)(1899~1900), 이와테현(嚴手縣) 
내무부 속(1901), 내무성 종교국 속(1902~1909), 내무성 지방국 속(1910)으로 근
무했다. 와타나베는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의 관료로 활동할 때부터 경력이 쌓인 
숙련된 실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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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3ㆍ1운동 이후 학무국 산하에 종교과가 

설치되고 다수의 관료들이 종교 관련 사무에 종사하면서 그들을 통해 

종교 연구도 진행되었다. 따라서, 3ㆍ1운동 이후 변화된 1920년대 종

교 정책의 맥락과 개편 과정을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서는 1920년대 초 종교과 관료들의 행적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아직 종교과 관료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2) 

근래에 미비했던 학무국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전되었지만,3) 그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했던 관료들에 대한 연구는 더 진척이 필요한 상

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와타나베 아키라의 저술들

을 중심으로 그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일제의 종교 정책을 파악하

는 데에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일제 관료의 시선을 드러내고자 한다.

저자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된 바는 없지만,4)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서 제공하는 직원록자료에 따르면,5) 1910년대에는 내무부 지방국 지

방과(1910~1911), 내무부 지방국 제1과(1912~1914), 내무부 제1과

(1915~1919)에서 속(屬)으로 일했고, 1920년부터 1922년까지 학무

2) 종교과 관료 자체를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학계에 소개된 관련 저작
물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1920-1921년 학무국 종교과장이었던 나카라이 키요
시(半井清, 1888-1982)가 편찬자로 생각되는 조선의 통치와 기독교(朝鮮の統治と
基督敎), 1922-1923년 학무국 고적조사과에서 종교 관련 사무를 담당했던 요시카
와 분타로(吉川文太郞)의 조선제종교(朝鮮諸宗敎) 등이다. 향후 간행본뿐만 아니라 
총독부 기관지에 실린 관료들의 글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종교과 관료들의 행
적에 집중한 연구가 축적될 때, 해당 저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3) 근래에 진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명숙, ｢일제시기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료의 
특징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1-1 (2020), pp.329-346; 임이랑, ｢1920년대 조선
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의 설치와 역할｣, 역사문제연구 24-2 (2020), pp.53-93; 
최우석,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삼일운동 대응 양상｣, 한국근현대사연구 107 
(2023), pp.179-211; 이민석, ｢일제의 종교정책과 메리놀 외방전교회의 한국 진출: 
학무국 종교과 신설과 활동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63 (2024), pp.201-235.

4) 이민석은 종교과 직원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속(屬) 중에 주목되는 직원으로 와타나
베 아키라를 꼽았다. 와타나베가 종교에 대한 다양한 글을 기고했던 점을 보았을 
때, 종교에 대한 이해가 상당해 보인다고 간략히 언급하였다. 이민석, ｢일제의 종교
정책과 메리놀 외방전교회의 한국 진출: 학무국 종교과 신설과 활동을 중심으로｣, 
pp.214-215.

5)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
ory.go.kr/modern/jw/level.do. 해당 년도의 연말 기준으로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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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종교과에서 1등 관등 속으로 근무했다.6) 

1923년부터는 2년간 종교과 및 고적조사과 촉

탁(囑託)을 겸임하면서 담당 업무가 확대되었

다. 이와 같은 업무 이력을 보았을 때, 3ㆍ1운

동의 여파로 학무국 종교과가 개설된 이후, 와

타나베 아키라는 일제의 종교 정책 업무를 담

당했던 주요 관료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7) 한편, 그는 신직(神職)8) 선발을 관리

하는 사사사장시험위원(社司社掌試驗委員)이 설

치된 1916년부터 서기로 활동하였고 학무국 

종교과에 소속되었을 때에도 서기 활동을 지속

했던 것을 볼 때,9) 장기간 동안 신사 관련 업

무와 신직 시험 관리에 관여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업무들과 함께 

1920~1924년에 학무국 종교과 업무도 병행되었던 것이다.10)

6) 직원록이 매해 특정 시기에 간행된다는 점, 조선총독부의 행정기구가 1912년과 
1915년에 개편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실제 와타나베의 소속은 연도별로 끊어
지지 않고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1910~1912), 내무부 지방국 제1과(1912~1915), 
내무부 제1과(1915~1919)에서 속(屬)으로 근무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7) 종교와 향사(享祀) 관련 업무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
(1910~1912), 내무부 지방국 제1과(1912~1915), 내무부 제1과(1915~1919)에서 맡
아오다가 1919년 이후 학무국 종교과의 소관이 되었다. (서호철, ｢조선총독부 내무부
서와 식민지의 내무행정: 지방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02 (2014), 
p.79). 와타나베 아키라의 관료 경력이 이러한 흐름과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조선총독
부의 행정기구가 편성되기 사작할 때부터 와타나베는 종교 관련 업무에 종사했을 것
으로 판단된다.

8) 신직은 ‘신사에서 봉무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다. 신직은 제사를 집행하고, 신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했다. 사사(社司)와 사장(社掌)은 관국폐사(官國幣社) 이하
를 담당하던 신직의 명칭이었다. 조선에서는 대부분 관국폐사 이하였기 때문에 사사
와 사장이 임명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평이맹, ｢일제하 조선에서 神社의 확대와 神
職｣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5) p.19 참조.

9) 평이맹은 조선총독부관보의 기록을 통해 ‘사사사장시험위원 임면 현황 및 소속’을 
정리하였다. 직원록자료를 함께 참고한다면, 와타나베 아키라의 사사사장시험위원 
관련 임면 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같은 글, pp.23-24.

10) 직원록자료에 의하면, 와타나베의 종교과 관료 경력은 1924년까지만 확인된다. 다
만, 그가 경무휘보에 기고한 1927년의 글, ｢海州に於ける仁祖王の誕降地に就て｣
에 ‘종교과(宗敎果)’로 소속이 부기된 점을 볼 때, 1924년 이후에도 종교 관련 사무
를 지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1>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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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가 수립된 1910년 직후부터도 와타나베 아키라11)는 종

교 관련 정책에 개입하고 종교 연구를 지속해 왔다. 그는 1911년에 공

포된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을 입안한 인물이었고,12) 효경(孝

經)과 호응하는 문헌인 후한 시대 인물 마융(馬融, 79~166)의 충경

(忠經)을 1911년에 번역하기도 했으며,13) 1917년에는 발대(拔隊)선

사의 법어집,14) 1918년에는 동경대전을 일어로 번역했을 정도로15) 

종교 전통들의 경전에 관심을 두었다. 3ㆍ1운동 이후에는 천도교와 시

천교에 대한 자신의 강연 대본을 간행하기도 했다. 1919년 8월 사이

토 총독이 부임한 이후 조선총독부 기관이 개편되면서 학무국 종교과

가 신설됐을 때, 관련 업무 적임자 중 한 명으로 와타나베 아키라가 

임명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보인다. 종교과 관료가 된 

1920년부터는 다수의 글들을 조선휘보(朝鮮彙報), 조선(朝鮮), 조
선급만주(朝鮮及滿洲), 경무휘보(警務彙報) 등 총독부 기관지를 통

해 발표했다. 특히, 경무휘보에는 1920년부터 1927년까지 29편의 

글이 게재된 것으로 확인되는데,16) 그만큼 와타나베는 연구자이자 저

술가로서 두드러지게 활동하였다. 지금까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그

의 저술들17)을 통해 종교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종교 정책을 구

11) 앞쪽의 그림은 와타나베 아키라의 사진이다. 1913년 8월호로 간행된 조선불교월
보 제19호에 그의 사진이 실려 있다.

12) 崔錦峯, ｢三十一本山住持會同見聞記｣, 불교 신(新) 2 (1937년 4월호), p.14.

13) 馬融 著, 渡邊彰 日譯, 忠經 (1911).

14) 渡邊彰, 拔隊假名法語 (경성: 일한인쇄주식회사, 1917).

15) 渡邊彰, 東經大全 和訓 (경성: 일한인쇄소, 1918).

16) 본 연구의 참고문헌에는 와타나베 아키라의 종교 관련 글들을 중심으로 저술 목록을 
정리하였다. 경무휘보에 게재된 와타나베의 저작 목록은 별도로 정리한 부록 참조.

17) 이창익은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법보신문》에 ‘이창익의 근대종교사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월 2회 정기적으로 연재하고 있다. 2025년 8월 25일 기준 39편
의 글이 게재되었고, 주목받지 못했던 일제시기 자료의 내용들이 소개되기도 하는
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와타나베 아키라의 저술들이 몇몇 포함되었다. 와타나베 
아키라의 저술임을 밝히지 않기도 했지만, ｢11. 경찰범처벌규칙과 종교 정화 작업｣, ｢19. 무당 금지 법규의 간략한 역사｣, ｢28. 종교를 믿지않는 사람들 통계를 찾아서｣, ｢29. 1920년도의 종교 및 유사종교 신자 수 통계｣의 내용은 그의 저술이 바탕이 되
고 있다. ｢연재-이창익의 근대종교사 다시 읽기｣, 《법보신문》(https://www.beopbo.
com/news/articleList.html?view_type=sm&sc_serial_code=SRN561, 2025. 8. 2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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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고 시행했는지에 대한 종교과 관료의 시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1920년 전후 와타나베 아키라의 저술 활동을 크게 3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1919년 11월에 발행한 

그의 강연 대본집 천도교와 시천교(天道敎と侍天敎)를 중심으로, 일

제의 관료 입장에서 3ㆍ1운동의 참여 여부를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삼

고 진행한 종교 연구를 살핀다. 3장에서는 조선총독부에서 1921년 12

월에 발행한 조선에 있어서 종교의 상황(朝鮮に於ける宗敎の狀況)를 

중심으로 조선의 종교 현황에 대한 분석과 조선의 종교 지형에 대한 

그의 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경무휘보에 게재된 

종교 전통별 분석 논고들을 중심으로, 그의 종교 연구를 살핀다. 즉, 3

장의 내용이 그의 총론이라면, 4장의 내용은 그의 각론이 될 것이다.

Ⅱ. 3ㆍ1운동 직후 천도교ㆍ시천교 탐구

와타나베 아키라가 종교과 관료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1919년 3월부터 전개된 3ㆍ1운동의 여파 때문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천도교와 개신교 지도자들이 주도한 독립선언문 낭독은 이후 전국적

인 만세시위를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로 조선총독부의 기관 개편이 진

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계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만

큼, 종교 정책에 대한 변화 또한 일어났다. 일제 당국은 우선 만세시

위가 완전히 소강되지 않았을 때에 각도(各道)의 3ㆍ1운동에 대한 종

교계의 움직임이 어떠했는지 예의 주시했다. 조선소요사건상황(朝鮮

騷擾事件狀況)은 1919년 6월 일본 헌병대장ㆍ경무부장 연석회의에 

보고 형식으로 제출된 내용으로, 기독교, 불교뿐만 아니라 천도교, 시

천교 등 ‘종교유사단체’의 동태 또한 도별로 조사되었다.18) 주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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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시천교는 천도교와 달리 3ㆍ1운동에 참여하는 자가 거의 없었다

는 점이다. 경기도에서 “시천교(侍天敎)는 거의 초연한 태도를 가지고 

방관하였”고,19) 충청북도에서 “시천교도는 행동을 삼가하여 단 한 사

람의 망동 범인이 있었을 뿐이며, 교세의 소장(消長)도 없다”고 보고

했다.20) 전라남도, 경상남도, 평안남도, 강원도, 함경남도 등 또한 마

찬가지로 시천교는 만세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였다. 1919년 6월 30일까지의 만세시위 수감자 종교인 통계에서 전

체 수감자 9,458명 중 천도교인이 1,461명, 시천교인이 5명이었던 것

을 보면,21) 시천교인의 참여는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와타나베 아키라 또한 만세시위를 대하는 천도교와 시천교의 차이

를 빠르게 인지했다. 3ㆍ1운동이 전개되면서 천도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그는 1919년 4월 말에 천도교와 시천교를 비교하며 두 교

단을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강연을 실시했다. 주변 식자(識者)들이 그

에게 강연 대본을 별도로 요청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고,22) 그가 학무

국 종교과 관료로 부임한 이후 1919년 11월에 해당 대본을 천도교

와 시천교(天道敎と侍天敎)라는 제목으로 발간했다. 이에 앞서 1918

년에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을 일어로 번역했던 경험이 관련 연구

를 진척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고, 당시 교단에서 발행한 서적

들이 연구에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23) 해당 강연의 주제가 3ㆍ1운동

18) 朝鮮憲兵隊司令部, ｢朝鮮騷擾事件狀況｣, 독립운동사자료집 6 : 삼일운동사자료집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3). 해당 자료는 공훈전자사료관 사이트
에 확인할 수 있다. https://e-gonghun.mpva.go.kr.

19) 朝鮮憲兵隊司令部, ｢朝鮮騷擾事件狀況｣, p.596.

20) 朝鮮憲兵隊司令部, ｢朝鮮騷擾事件狀況｣, p.599.

21) ｢密 第102號 其371/朝鮮騷擾事件報告月報 第1號｣,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
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4, 朝鮮總督府→長谷川好道(朝鮮總督) 외, 1919년 7월 31일
자 발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id/jssy_004_
0220.

22) 渡邊彰, ｢小序｣, 天道敎と侍天敎 (경성: 조선인쇄주식회사, 1919). “이 책은 금년 
4월 말 동료 유지(有志)의 희망에 응하여 한 차례 구연(口演)을 시도했던 대본에 지
나지 않으므로, 원래 세상에 공표(公表)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뜻밖에 
널리 퍼져 이제는 각 방면에서 이 대본을 한 번 읽어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적지 않
습니다. 이에 등사(謄寫)하고 초록(抄錄)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인행(印行)하기로 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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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기가 되어 촉발된 만큼, 천도교ㆍ시천교를 탐구하는 문제의식도 

3ㆍ1운동과 연관되어 있었다. 천도교와 시천교 모두가 같은 교조와 

경전을 받들지만, 만세시위 참여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가장 주된 물음이었다.24)

저자는 ‘제1장 입교의 유래’부터 ‘제8장 서술의 총결’까지 총 8장으

로 나누어 천도교와 시천교의 역사적 흐름을 설명하였다. 먼저, 수운 

최제우가 서세동점과 천주교의 확산 및 조선 국정의 문란을 배경으로 

동학의 가르침을 펼친 과정을 설명하고,25) 이후 2대 교조 최시형을 

통해 동경대전(東經大全) 간행으로 동학도들의 수련 전거(典據)가 

마련되었음을 설명한다.26) 즉, 천도교와 시천교가 같은 교조, 같은 경

전을 받들기 때문에, 3ㆍ1운동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생긴 것은 다른 

연유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와타나베는 천도교와 시천교가 서로 

분립하게 되는 동학사의 흐름을 추적하여 일진회 활동을 둘러싼 손병

희와 이용구의 정교분리의 입장이 결정적 계기였음을 주목했다.27) 그

는 강연 전반에서 ‘정치와 종교의 혼동(政治と宗敎の混同)’이라는 표현

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천도교와 시천교의 분립 계기뿐만 아

니라, 3ㆍ1운동에 대한 태도의 차이도 이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두 

교단이 분립되던 시기와는 다르게 만세시위에서는 입장이 정반대가 

되었는데, 시천교가 품었던 정치적 열망은 1910년 한일병합으로 충족

되었던 반면, 천도교는 정교분리를 내세우면서 정치적 열망을 숨겨두

었다가 결국 만세시위를 통해 분출시켰다고 해석했다.28)

23) 와타나베는 당시 시천교총부를 이끌었던 김연국과 관계를 맺고 동경대전을 접했
다. 그는 일어로 번역하여 동경대전 화훈을 간행했고, 김연국과 자신의 서문을 실
었다. 와타나베의 서문에는 “무릇 이 신앙단체가 어떠한 이치를 기초로 하는지 알고
자 하여, 현재 그 교권(敎柄)을 쥐고 수만 명의 신도를 지도하는 교주 김연국 옹(翁)
의 문호를 두드려 그 해설을 구하였더니, 옹이 흔쾌히 한 권의 책을 보이며 ‘우리 
교(敎)의 현묘한 뜻(玄旨)은 이 책에 모두 담겨 있다’고 하셨다. 이에 받아 이를 읽
으니, 비로소 교(敎)를 세운 유래 및 교의(敎義)의 요령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그
래서 국문(國文)으로 번역하여 일반(一般)의 참고에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24) 渡邊彰, 天道敎と侍天敎, p.4.

25) 渡邊彰, 天道敎と侍天敎, p.6.

26) 渡邊彰, 天道敎と侍天敎, pp.9-10.

27) 渡邊彰, 天道敎と侍天敎,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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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와 시천교에서 눈에 띄는 것은 와타나베 아키라가 두 교단

에 대한 역사적 분석뿐만 아니라 당시의 교세 상황 또한 교인수 통계

를 통해 제시한 점이다. 두 교단에서 자체 조사한 교인수(自稱計數)와 

조선총독부 기관에서 조사한 교인수(其筋調査計數)를 나란히 제시하여 

적절한 교인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29)

<표 1> 신도수표(信徒數表)

도명
천도교 시천교

자칭계수 기근조사계수 자칭계수 기근조사계수

경 기 도 47,507 5,281 8,895 1,297 

충 청 북 도 12,238 1,194 30,202 2,753 

충 청 남 도 16,219 1,185 52,143 5,630 

전 라 북 도 68,905 8,431 58,012 8,095 

전 라 남 도 55,925 4,213 50,227 4,436 

경 상 북 도 3,603 1,152 15,236 1,755 

경 상 남 도 7,714 680 34,300 4,830 

황 해 도 65,113 12,203 87,726 18,562 

평 안 남 도 219,227 13,107 38,779 8,469 

평 안 북 도 358,085 43,203 39,885 9,036 

강 원 도 47,173 5,128 35,666 3,889 

함 경 남 도 118,149 16,414 15,456 7,573 

함 경 북 도 57,541 1,758 4,685 379 

총 계 1,077,399 113,949 471,212 76,704 

전체 신도수에서는 두 가지의 계수 방법이 서로 차이가 크지만, 각 

도별로의 비율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평안도, 함경

도를 중심으로 천도교의 교세가 강한 반면, 상대적으로 황해도, 충청

도를 중심으로 시천교의 교세가 강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교세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

도 있었겠지만, 그가 종교 교세의 귀추에 대한 관심이 깊었기 때문이

기도 하다. 그는 강연의 결론에서 “질병의 근원(疾病の根元)”을 규명

28) 渡邊彰, 天道敎と侍天敎, pp.44-45.

29) 渡邊彰, 天道敎と侍天敎,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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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이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 근원적 해결 방법을 강구해

야 함을 역설했다. 저자는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종

교 정책에 따라 “비행(非行)을 제지(制止)”하는 행위는 마지막이 아닌 

시작점이여야 하고, 비행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끊어내는 것을 종착

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30) 이와 같이, 보다 근저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의 관심은 이후 그가 보여준 종교 연구에

서도 확인된다.

Ⅲ. 조선의 종교 현황 탐구

와타나베 아키라는 1919년 8월 학무국 종교과가 신설된 이후부터 

적어도 1924년까지는 종교과 소속으로 종교 관련 사무를 담당했다. 

그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경무휘보에 1920년 초부터 자신이 일제 

관료로서 수행한 연구 성과들을 상당수 기고했다. 종교와 관련된 글들

의 주제로는 불교, 도교, 무격(巫覡), 기독교, 종교 관련 경찰 사무, 신

앙에서 비롯된 비행 등 방대하게 다뤘으며, 한편으로 통계 자료를 활

용하여 조선의 종교 현황 전체를 조망하고 분석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포교규칙｣에 따라 공인된 신도(神道), 불교(佛敎), 기

독교(基督敎) 3대 종교뿐만 아니라, 각종 ‘신앙단체(信仰團體)’로 표현

되는 비공인종교 또한 연구하고자 했다. 공인종교 외의 ‘종교유사단체’

는 종교과가 아닌 경무국 관할이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됐지

만,31) 와타나베는 표면적인 종교 조직 자체보다 근본적으로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신앙인과 관련된 종

30) 渡邊彰, 天道敎と侍天敎, pp.47-48.

31) 예를 들어, 조선통치비화에 수록된 일제 관료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천도교는 
종교 유사단체로서 경무국 관할에 속하여 취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관제
개정 후 학무국에 특별히 1과로서 종교과가 설치된 관계로 여기서 종교 문제를 관할
하도록 했습니다.” 이충호 편역, 조선통치비화 (서울: 국학자료원, 2012),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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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전반을 연구하고 싶어 했다. 그의 저술 속에서는 비공인종교의 신

앙 양태를 이해할 수 없는 낯선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설명하고자 하

는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가 약 2년 동안 종교과 관료로서 연구 

역량을 키워내고, 조선의 종교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자신의 관점

으로 분석해 낸 것이 작은 소책자로 간행되었는데, 바로 조선에 있어

서 종교의 상황이다.32)

와타나베는 글의 서두에서 “조선에서의 종교는 제도를 기준으로 구

분하면 공인종교와 비공인종교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포교 

규칙상 공인된 신도(神道), 불교(佛敎), 그리고 기독교(基督敎)의 세 

종교에 대해 그 상황을 기술하고, 이어서 포교 규칙상 공인되지 않은 

각종 신앙단체에 관해 언급하겠다”고 말하며, 신앙인 전반에 대해 관

심이 있음을 보여준다.33) 공인종교는 1920년 말 기준으로 각 종교별 

포교소, 포교자, 신자의 총수에 관한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되었고, 

비공인종교는 각종 신앙단체별 신자의 총수만을 파악하여 분석되었다. 

그의 탐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통계 자료를 통한 종교별 비교, 신앙단

체별 비교, 공인종교와 비공인종교의 비교 등에서 더 나아가 신자와 

미신자(未信者)의 구도를 통해 ‘장래에 미신자들을 어떻게 귀의시킬 

것인가’. ‘신앙인의 수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

진다는 점이다. 물론 와타나베의 목적은 종교단체들을 위해서 교세 확

장 방안을 제언한다기보다는, 어떤 요인이 교세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연구자로서 분석하고 판단해 보는 것이었다. 그는 조선 거주 총인구 

수를 전체 모수로 염두에 두면서 신자와 미신자의 구도로 비교하는 

수준까지 그의 시야를 확장시켰다.

그는 귀의자(歸依者)가 될 수 있는 미신자 인구수를 구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통해 미신자 중 ‘종교 선택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없는’ 인

구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구한다. 조선에 거주하는 총인구 17,288,989명

32) 관련 내용을 논문 형식으로 정리한 글이 경무휘보 1922년 1월호에 실렸다. 渡邊
彰, ｢朝鮮に於ける宗敎の景勢槪觀｣, 경무휘보 200(1922년 1월호).

33) 渡邊彰, 朝鮮に於ける宗敎の狀況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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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인종교 및 비공인종교 신자수 841,864명과 5세 이하 추정 유아수 

2,230,279명,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학생 251,078명과 종교 소속이 

정해진 종교계 사립학교 학생 29,747명을 빼면, 종교 선택에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미신자 인구수 13,925,051명이 도출된다.34) 종교 

교단에 소속된 신자 84만여 명과 미신자 1392만여 명의 대비는 종교 

교세의 확장력이 무궁하다는 전망과 동시에, 종교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조선 사회에서 미미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더욱이 비공인종교

의 신자수는 16만여 명이라는 점에서 더 미약하다고 평가될 수 있

다.35) 그럼에도 저자는 공인종교와 비공인종교 모두 “민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보고 단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가 분석한 종교 교세 확장의 요인은 두 가지다. 1) 청년교육에 

힘쓰는 것, 2)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집되도록 종교적 이익을 마음으

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36) 계속해서 해당 종교의 교의를 체득한 인재

가 배출되는 방법으로는 청년교육이 최선일 것이고, 종교적 효능감이 

있어야 신앙을 지속하고 자신감 있게 선교에 임한다는 점에서 두 가

지 모두 적합한 통찰이라고 생각된다. 저자는 천도교의 경우, “소속 

귀의자들의 자제를 교육하여 교파의 계승자가 끊이지 않도록 주의하

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천도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부정하지 않는

다.37) 이는 와타나베 아키라가 천도교를 단순히 부정적인 신앙단체로 

34) 조선에 있어서 종교의 상황에서는 비공인종교 신자수와 종교계 사립학교 학생수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14,118,619명이라고 제시했고, 1달 뒤에 간행된 경무휘보의 ｢
朝鮮に於ける宗敎の景勢槪觀｣에서는 비공인종교와 사립학교를 고려하여 13,925,051
명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공인종교 입장에서 비공
인종교의 신자들을 선교해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종교 선택의 
자유’에 대한 와타나베의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35) 자료에 따르면, 천도교(天道敎) 125,445명, 시천교(侍天敎) 29,978명, 단군교(檀君
敎) 329명, 태종교(太倧敎) 351명, 태을교(太乙敎) 749명, 청림교(靑林敎) 652명, 
공자교(孔子敎) 272명, 태극교(太極敎) 1,354명, 그 외 각종 단체 4,654명이다. 합
하면 163,784명이지만, 163,821명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약간의 불일치가 있다. 渡
邊彰, ｢朝鮮に於ける宗敎の景勢槪觀｣, p.66.

36) 渡邊彰, ｢朝鮮に於ける宗敎の景勢槪觀｣, p.67.

37) 渡邊彰, 朝鮮に於ける宗敎の狀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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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공인종교에 대한 다소 유화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는 비공인종교를 설명하면서 신앙단

체를 4가지 분류38)로 나누었는데, 부정적인 표현들로 설명되지 않았

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 이미 성립된 종교의 교리 교법에 만족하지 않고, 과거 60년 

전에 새롭게 하나의 교의를 창설하였으며, 또한 이를 당시 

유행하던 기세가 강했던 기독교에 대항하는 정책으로 삼아, 

그 선언과 보편적인 설법을 동학(東學)이라 이름 짓고, 그 소

행의 이치를 천도(天道)라고 칭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 후계

자들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는 점이 있어서, 한 교파가 나뉘

어 마침내 두 파가 되었다. 천도교(天道敎), 시천교(侍天敎)라

고 칭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2) 아득한 옛 태초의 신인을 숭경하고, 그 전교(傳敎)라고 칭하

며 일정한 경전을 의지할 바 삼고, 한 파의 독특한 언설을 

유포하여 기성 종교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 있다. 다만 유전

(流傳) 주간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결하는 바가 있어서, 

그 명칭을 달리하지만 그 교의에 있어서는 감히 다를 바가 

없다. 단군교(檀君敎), 태종교(太倧敎)라고 칭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3) 하늘의 별자리에 위대한 영험함이 있어서, 인간의 운명을 지

배하고 미묘하게 결정한다고 믿으며, 불교 설법 및 노장(老

莊) 등의 학설을 가미하여 하나의 단체를 이룬 것이 있다. 

태을교(太乙敎), 청림교(靑林敎) 등 모두 이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다.

(4) 중국 주나라 말기의 성인 공자의 언론을 존봉하여 덕교(德敎) 

유출의 본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믿으며, 그 언설을 선전하

고 그 의용을 각 개인에게 권하여, 견고히 기성 종교에 속하

지 않는 것이 있다. 공자교(孔子敎), 태극교(太極敎)라고 칭하

는 것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다.

38) 목록화하자면 (1) 동학계, (2) 단군계, (3) 증산계, (4) 유교계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3)의 청림교의 경우는 하늘의 별자리, 불교, 도교를 혼합했다는 특징과 잘 맞
아떨어지지 않는다. 청림교는 도교적 색채가 있으면서도 최제우의 도통을 계승한다
는 측면에서 동학계의 특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종교 연구자 와타나베 아키라의 저술 활동 / 이원섭 337

위 외에도 여러 가지 명목을 세워 하나의 교의 단체라고 스

스로 칭하는 것이 있지만, 지금 일일이 이것들을 열거할 겨를이 

없으므로 여기서 이를 생략하기로 했다.39)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은 당시 조선총독부의 시정연보에서도 확인된

다. 그러나, 시정연보에서 (3)의 청림교가 ‘미신적 종교’로 분류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와타나베 아키라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40) 이러한 차

이는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종교적 기능을 긍정하는 저자의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경무휘보 1920년 9월호에 게재된 ｢위생경찰

과 종교경찰과의 관계(衛生警察と宗敎警察との關係)｣라는 저자의 글에

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는데, 글의 첫 문장에서 “위생 경찰의 목적은 

우리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고, 종교 경찰의 목적은 우리 정신

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언급한다.41) 위생과 종교에 관한 경

찰 업무 두 가지가 수레바퀴처럼 함께 굴러가는 협력 관계라는 것이

다. 그러나 경찰관 중 ‘종교학적 소양(宗敎學の智能)’이 부족해 종교적 

가르침을 무조건 미신적 행위로 치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경계해

야 한다고 본다. 반대로, 종교인 또한 의료 행위 외의 정신요법을 맹

신하고 실행하는 것 또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생 경찰과 종교 경찰의 목적이 모두 달성

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마무리한다.42) 저자

는 이처럼 종교가 정신적인 측면에 끼치는 영향력을 주목하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 살필 종교 전통별 분석에서도 해당 측면이 녹아들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39) 渡邊彰, 朝鮮に於ける宗敎の狀況.
40)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年報 1918~1920 (1922), pp.145-146.

41) 渡邊彰, ｢衛生警察と宗敎警察との關係｣, 경무휘보 184(1920년 9월호), p.21.

42) 渡邊彰, ｢衛生警察と宗敎警察との關係｣,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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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교 전통별 역사와 영향력 분석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와타나베 아키라는 조선의 종교 현황에 관

한 총체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종교 전통별 분석 또한 다수를 진행했

다. 경무휘보에 게재된 글들만 보더라도 불교, 도교, 무격, 기독교 

등 다양하다. 저자가 수행한 각론적 연구들에서 두드러지는 서술의 특

징이 있는데, 정리하자면 세 가지다.

첫째, 현세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맥락과 흐름

을 추적하는 것이다. 와타나베는 조선 땅에 해당 종교 전통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를 관심 있게 주목한다.

조선에서의 도교는 어떠한 기회에 어떻게 전래되었고, 또한 어

떠한 시대에 어떻게 유포되었으며, 그 흥망성쇠의 자취를 더듬는 

것은 연구의 순서로서 밟지 않을 수 없는 바라고 생각한다.43)

조선에서의 무격 단속 제도와 율례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명

국의 제도와 율례를 상세히 아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가장 먼저 명국의 제도 검토에 착

수하는 까닭이다.44)

조선에서의 기독교 유전(流傳) 유래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중

국(支那)의 사적(史實)을 탐방하여 서술의 발단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중국에 비로소 천주교(天主敎)가 전해진 것은 

명나라 만력(萬曆) 21년 계사(癸巳)년(1593년)인데, 이를 조선의 

연대에 비교하면 선조왕 26년에 해당하고, 내지(内地)의 연대에 

비교하면 분로쿠(文祿) 2년에 해당한다. …이상 중국에서의 천주

교 유전(流傳) 개요를 서술한 함의는 같은 교도들이 손을 조선으

로 뻗쳐 교선(敎線)을 펼치고 그로 인해 유포의 소인(素因)을 만

들었음을 추측하는 자료를 풍부하게 하고자 함이다.45)

43) 渡邊彰, ｢朝鮮に於ける道敎の潛勢力に就て｣, 경무휘보 177(1920년 2월호), p.26.

44) 渡邊彰, ｢巫覡の行爲を檢束する法制史要｣, 경무휘보 183(1920년 8월호),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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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들은 와타나베가 각각 도교, 무격, 기독교에 관해 쓴 글

의 일부이다. 저자는 특정 종교 전통이 조선 땅에 전래된 역사적 맥락

이 현재의 종교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도교의 경우, 조선 땅에서 의례를 집전하는 도관(道觀)이나 의례 전문

가인 도사(道士) 등이 눈에 띄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유교 및 불교의 

학설에 끼친 도교의 영향이나 천도교 및 시천교와 같은 신앙단체에 

도교의 이치가 스며들어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영향력을 강조한다. 이

를 확인하기 위한 우선되는 작업이 바로 역사적 과정을 탐구하는 것

이라고 보았다. 그는 무격의 경우도 조선시대의 법제사를 검토하여 무

격 행위가 어떻게 단속되고, 금지되었는지를 일제시기 경찰범처벌규칙

까지 이어지는 법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 추적한다. 기독교의 

경우는 중국, 조선, 일본의 연대를 비교하면서 중국에서 조선 땅으로

의 천주교 전래 과정과 개항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한 개신교 전

래 과정을 살핀다. 그 이후에 당시 포교소, 포교자, 신도 등의 교파별 

통계를 제시하여 전래된 다양한 교파들이 어떻게 교세를 형성했는지

를 제시한다. 그가 기고한 글들에서 보여준 역사적 탐구는 결국 현재

의 종교 현황을 이해하기 위한 밑바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단 조직의 영향력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종교적 

힘에 주목한다. 교단 중심으로 파악하기 힘든 도교, 무격 등의 영향력

이 여러 신앙단체 혹은 민심에 스며들어 있다고 보고, 그 잠재력을 무

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민심(民心)의 미묘한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면 유교, 불교는 물

론 천도교(天道敎) 및 시천교(侍天敎)와 같은 신앙 단체들이 (도

교를) 도학의 이치와 의미에 따라 포교(弘敎) 및 선전(宣傳)의 조

력(助勢力)으로 삼는 바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에서의 

도교 잠세력(潛勢力)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46)

45) 渡邊彰, ｢朝鮮に於ける基督敎の流傳及ひ現況｣, 경무휘보 188(1921년 1월호), 
pp.35-36.

46) 渡邊彰, ｢朝鮮に於ける道敎の潛勢力に就て｣,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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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는 무격의 행위를 사회 풍교(風敎)에 유해하다고 보

아, 예로부터 이를 금지하고 저지하는 정책을 세워 강력히 시행

하고자 노력했던 역사적 증거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

는 깊이 민심에 스며들어 뿌리 뽑을 수 없는 잠세력(潛勢力)을 

지닌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47)

와타나베는 도교와 무격에 관한 글 모두에서 ‘잠세력(潛勢力)’이라

는 표현을 통해 조선인들의 민심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 특정한 교단으로서 포착되지는 않더라도 종교적 교리 혹

은 종교적 실천으로서 그 의미가 살아있다고 본 것이다. 역사적으로 

‘도학(道學)’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이 조선시대에도 있어왔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학문 범위 밖에 있었지만, 개인의 기호에 따라 탐색하는 것

은 탄압하지 않았다. 와타나베가 판단하기에 도교적 이치가 민심에 스

며들어 있기 때문에 유교, 불교뿐만 아니라 비공인종교에서도 이를 충

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무격 행위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규제 

및 단속이 있어왔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민심에 깊이 스며들었다고 판

단했다. 따라서 경찰범처벌규칙에 따라 무속 행위를 단속할 뿐만 아니

라 “인지(人智)의 개발을 촉진하여 참위, 요언 등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함을 강조했다.48)

셋째,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따른 공공질서의 유지와 보호의 측면에

서 종교에 접근한다. 불교의 계율과 경찰 업무의 관계를 고찰하는 글

에서 둘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고, 신앙에서 

비롯되는 비행(非行)을 다루는 글에서 신앙단체가 주는 정신적 위안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는 경계했다.

불교의 계율은 각자의 행위를 바르게 하여 사회의 평화를 유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릇됨을 막고 악행을 그치게 하는 조목

을 세운 것이므로, 해악이 발생하기 전에 막아 국가의 안녕 질

47) 渡邊彰, ｢巫覡の行爲を檢束する法制史要｣, p.20.

48) 渡邊彰, ｢巫覡の行爲を檢束する法制史要｣,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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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유지하는 것을 주안(主眼)으로 하는 행정 경찰과는 그림자

가 형태를 따르듯 서로 즉각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를 가진 

것이다.49)

우리는 한편으로 재난 배제에 부지런하다. 그러한데 이 기회

를 놓치지 않으려는 수법자(修法者)가 나타나, 때로는 금염(禁

厭)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부주(符呪)를 하기도 하며, 또 때

로는 정신 요법을 베풀거나 신부(神符)나 신수(神水)를 주는 등 

임기응변의 행위를 하여 병자에게 위안을 주지만, 이로 인해 의

료 시기를 놓쳐 결국 병자에게 불의의 불행을 입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런데 이를 공안 유지의 균형을 잡는 경찰의 시

각으로 볼 때, 병자에 대하여 의료를 방해하는 비행(非行)으로 

감지되는 것이다.50)

와타나베는 불교의 계율이 각자의 행위를 바르게 만들어서 사회 평

화를 돕고, 악행을 막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공공질서의 유지와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경찰의 업무와 매우 밀접하다고 판단했다. 저자는 

불교의 계율과 경찰 업무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비행이 벌어진 이후

의 처벌보다 사전에 비행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더 중요한 

일임을 피력했다. 저자는 불교의 계율이 1) 미혹됨을 벗어나 높은 경

지를 추구하게 한다는 점, 2) 생자필멸의 논리를 통해 이치에 벗어나

는 의료 행위를 금한다는 점, 3) 충군경(忠君經), 효자경(孝子經) 
등 사회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가르침이 있다는 점, 4) 사찰과 같은 

종교 시설을 존숭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경찰 업무

와의 친연성을 강조했다.51) 이렇게 와타나베는 불교의 계율과 같이 

종교의 긍정적인 면을 주목하기도 했지만, 비행을 조장하는 신앙 또한 

경계했다. 경찰범처벌규칙의 제1조 제22호52)와 제23호53)를 통해 처

49) 渡邊彰, ｢佛敎の戒律と宗敎警察との關係｣, 경무휘보 176 (1920년 1월호), p.23. 

50) 渡邊彰, ｢信仰に由來する非行の槪觀｣, 경무휘보 198 (1921년 11월호), p.62.

51) 渡邊彰, ｢佛敎の戒律と宗敎警察との關係｣, pp.24-25.

52) ‘무분별하게 길흉화복을 말하거나 기도ㆍ주문 등을 하거나 부적류를 수여하여 사
람을 미혹시키는 행위를 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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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된 공인종교 및 비공인종교 비행자 수의 통계 자료를 통해 해당 논

의를 전개했다. 제23호와 관련된 위의 인용문처럼, 종교 행위가 병자

에게 위안을 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불행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한편, 저자는 공인종교와 비공인종교 둘 모두에 

비행자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종교의 공인 여부와 상관 없

이 경찰범처벌규칙에 따른 기준으로 신앙 행위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

이 특징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와타나베 아키라의 종교 전통별 분석은 1920년초

부터 약 2년간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종교과 관료답게 그의 글들에

서는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조선인들의 신앙 태도를 정책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두들어졌다. 다

만, 공인종교 및 비공인종교를 구분하고, 비공인종교에 소속된 신앙단

체들을 없애고자 하는 방향성보다는 조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교심을 관리하여 공공질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더 가까

웠다고 판단된다. 저자는 자신의 종교 전통별 분석을 통해 종교정책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책 실무자이자 종교 연구자로서의 입장과 

시각을 동시에 보여줬다고 생각된다.

Ⅴ. 나가며

와타나베 아키라는 학무국 산하에 종교과가 신설될 때부터 속(屬)

으로 함께 근무했던 주요 관료였다. 3ㆍ1운동이 전개된 직후에 천도

교와 시천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주목한 것은 조선총독부 관료이자 종

교 연구자로서 탁월한 문제의식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동학의 가르

53) ‘병자에 금염, 기도, 주문 또는 정신요법 등을 행하거나 부적, 신수(神水)등을 주어 
의료를 방해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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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따르던 사람들이 천도교와 시천교로 분립되는 과정을 통해 ‘정교

분리에 대한 인식’이 중요했음을 포착했고, 만세시위 참여에 대한 입

장 차이 또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였다. 이후 1920년

부터 경무휘보를 통해 종교 관련 연구 성과들을 게재하면서 조선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갔다. 그는 무엇보다 일제의 종교 정책 

대상이 되는 조선 거주자들의 종교적 심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다. 

조선의 종교 현황을 분석할 때에도 조사된 교세 규모로 종교의 영향

력을 살펴보면서도 아직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미신자들이 어떤 종

교에 소속될 가능성이 더 큰지에 대한 물음도 고려하고자 했다. 종교 

전통별로 탐구할 때에도 현재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추적하여 해당 종

교적 전통이 갖고 있는 ‘민중을 움직이는 힘’을 포착하고자 했다.

와타나베 아키라가 정책 실무자, 종교 연구자로서 보여준 감각은 

당시 일제 관료의 종교 이해가 종교 정책 구문 자체에 귀속되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다면 2가지다. 

첫째, 장래 조선의 종교 현황에 대한 통찰이다. 공인종교와 비공인종

교의 구분이 정책적으로 존재하지만, 탐구자의 시선으로 신앙단체로서 

배제 없이 모두 고려한다. 신자수와 미신자수를 대비하여 장래의 조선

의 종교 현황을 짐작해 보는 것은 조선의 종교 지형을 그리는 그의 

폭넓은 시야를 보여준다. 둘째, 민심에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에 대한 

고려이다. 천도교와 시천교, 조선의 종교 현황, 개별 종교 전통을 탐

구하는 모든 작업에서 그는 처벌 및 통제보다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추구했다. 경찰범처벌규칙에 공공질서의 유지와 보호를 위한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방편일 뿐 사람들의 심적인 변

화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공질서의 차원에서 종교의 긍정

적 측면이 있으며, 행정 경찰 또한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

는 점은 종교 정책 자체로는 알 수 없는 일제 관료의 면모이다.

본 연구는 와타나베 아키라의 종교 관련 저술을 중심으로 다뤘다. 

그가 조선에서 활동하며 남긴 방대한 저술들은 그가 경전 번역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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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연구자 및 실무자였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종교 관련 

저술들 외에도 생활 문화, 인구 분포 분석, 고적지 조사 및 역사적 유

래 탐구 등을 다뤘는데, 그의 관심 분야가 매우 폭넓었음을 알 수 있

다. 향후 종교과 관료들이 남긴 저술들에 대한 심화된 연구들이 축적

된다면, 조선총독부의 종교 정책 내용 자체로 포섭되지 않는 다채로웠

던 일제 관료의 시선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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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2> 경무휘보에 실린 와타나베 아키라의 저작 목록

54) 요인은 미상이나 1924년 5월호 저작부터는 경무휘보의 호에 대한 계산이 바뀐다. 
혼동되지 않도록 순서대로 호를 표기했고, 실제 표지에 표기된 호수는 비고 참조.

번호 제목 호54) 발행년월 페이지 비고

1 佛敎の戒律と宗敎警察との關係 176 1920.01 23-26 　

2 朝鮮に於ける道敎の潛勢力に就て 177 1920.02 25-30 　

3 校民事務と校民警察の關係 178 1920.03 23-28 　

4 巫覡の行爲を檢束する法制史要 183 1920.08 20-24 　

5 衛生警察と宗敎警察との關係 184 1920.09 21-23 　

6 新嘗祭供御新穀獻上槪觀 186 1920.11 31-34 　

7 朝鮮に於ける基督敎の流傳及ひ現況 188 1921.01 35-40 　

8 時の宣傳に關する餘談 194 1921.07 84-87 　

9 朝鮮に於ける倭學策勵の史徵 196 1921.09 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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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朝鮮に於ける宗敎の景勢槪觀 200 1922.01 64-67 　

12 李珥先生の修身訓範 201 1922.02 63-69 일역

13 養生の四訣 203 1922.04 40-41 　

14 官廳の執務時間に就て 209 1922.10. 65-66 　

15 新羅朝の高僧圓測法師の譯經事績 211 1922.12 71-74 　

16 內藏山の古蹟調査綱要 213 1923.02 104-108 　

17 內藏山の調査綱要(下) 214 1923.03 70-76 　

18 申叔舟先生遺書家訓六箇條 219 1923.08 98-102 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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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鬱陵島の槪觀 227 1924.04 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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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ritings of the Scholar of Religion, 
Watanabe Akira: Focusing on His Service at 

the Religious Affairs Section of the Bureau of 
Education in the Early 1920s

Lee Won-sub
Ph.D. Candidate, Religiou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extensive writings of 
Watanabe Akira (渡邊彰, 1861-?), who held the position of an 
official or advisor in the Religious Affairs Section of the Bureau of 
Education during the critical early 1920s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academic goal is to utilize his texts to uncover dimensions of 
the Japanese colonial religious policy that official laws and 
ordinances alone do not convey. His collected works effectively 
document the official’s distinct perspective on religion, the pragmatic 
concerns of a functionary navigating policy implementation, and his 
considered thoughts on the future religious landscape of Joseon 
(Korea).

This study examines Watanabe Akira’s literary activities around 
1920, dividing them into three main areas. First, there is his 1919 
lecture manuscript, Cheondogyo and Sicheongyo, which analyzed 
the post-March First Movement split of the Donghak tradition.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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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d the division and the differing participation in independence 
demonstrations to variations in the “recognition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Second, there is his 1921 work, The State of 
Religion in Joseon, that went beyond policy distinctions (recognized 
vs. unrecognized religions) to examine all faith groups. His broad 
vision mapped the religious landscape by comparing believers and 
non-believers to predict future trends. Third, are his treatises in 
the Police Affairs Bulletin which traced the history of various 
traditions to capture their “power to move the populace.” While 
noting penalties for public order violations, Watanabe viewed 
punishment as a temporary measure, emphasizing the need for 
deeper psychological change, and believed administrative police 
required an understanding of religion, acknowledging its positive role 
in public order. Watanabe Akira’s work, as a policy functionary and 
a scholar, clearly shows his religious understanding extended beyond 
the limitations of mere policy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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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eau of Education, Japanese Colonial Official, religious 
policy, Police Affairs Bulletin, recognized and unrecognized 
reli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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